
17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
창세기 32장 1절 ~ 33장 20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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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떠났습니다. 

하란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. 

하란에 거하면서 야곱은 결혼도 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. 

또한 열한 명의 아들도 낳았습니다. 

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.

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

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

하지만 야곱은 전에 형의 축복을 빼앗은 일 때문에 

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. 또 형이 400명을 

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

더 두려워했습니다.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

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.

“하나님! 제발 저를 
형에게서 지켜 주세요.”

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형의 
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
예물을 보냈습니다.



17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

깨어 있으라 (골로새서 4:2)

그날 밤, 야곱은 혼자 남아 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였습니다. 

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¹환도뼈를 쳐서 부러지게 

하였습니다. 날이 밝아오자 그 사람은 가려고 했습니다. 야곱은 

끝까지 그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. 

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‘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’는 

뜻의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고,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.

야곱과 씨름을 한 분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습니다.

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다음 날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났습니다.

야곱은 일곱 번 절하며 형에게 나아갔고, 형은 야곱을 반갑게 

맞아 주었습니다.

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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¹환도뼈 : 넓적 다리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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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야곱은 얼마 동안 씨름했나요?

2.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까요?

1. 에서는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맞이해 주었나요?

2. 에서의 마음을 바꿔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?

야곱의 씨름

화목하게 하신 분

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

더불어            하게 하시느니라 (잠언 16:7) 

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

            하였으며 (호세아 12:3~4)

야곱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
계속해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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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3가지를 정해서 ‘기도 제목’란에 적고 1주
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.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○표를 해 보세요.

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

옛날,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재판장에게
한 과부가 찾아왔어요.

그 과부는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따라
다녔어요.

귀찮을 정도로 매일 찾아와서 간청을
하는 것이었어요.

“제발 저의 원한을
풀어주세요.” “어휴, 돈 한 푼

없는 거지 같은
과부로군.”

“귀찮게 굴지 말고
썩 꺼져! 돈도 없는

주제에.”

“아! 이 과부가 나를
너무 귀찮게 하니 원.

하는 수 없지 그 원한을
들어 줄 수밖에.”

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계속되는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.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
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.

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.

기도 제목 월 화 수 목 금 토

1.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나요?

2. 위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.



부모님
란

선생님
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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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

‘캐롤 버리스’라는 아주머니는 온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근육무력증에 걸렸습니다.

그녀의 겉모습은 끔찍하게 변했습니다.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

얼굴과 몸 전체가 부어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

다. 그녀 자신도 가끔씩 심장이 급하게 뛰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때,

“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...”
하고 생가하기도 했습니다.

하지만 곧 그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

기 시작했습니다. 계속해서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점점 밝아졌습니다. 또한 몸이 불편하고 

움직이기 힘들었지만,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 하는 다른

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였습니다.

어느덧 그녀는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. 

“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.”




